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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sought to find out the impact of entrepreneurial orientation on new product 

development performance and the role of controlling technological uncertainty on this impact. To this 

end, a survey was conducted on export SMEs, and based on the results of 152 surveys collected, factor 

analysis for frequency analysis, reliability verification, and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to verify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factors of 

proactiveness and innovativeness among the sub-factors of entrepreneurial orientation showed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 performance of new product development, and risk-taking did not show significant 

results.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role of controlling technology uncertainty on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three sub-factors and the performance of new product development was not 

significant. This is a different result from the hypothesis that technology certainty will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entrepreneurial orientation in achieving higher performance in overseas markets. 

Therefore, if technology uncertainty is not considered or low, entrepreneurial orientation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new products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performance of new products of export SMEs, 

but it is suppressed as technology uncertainty incr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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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기업가지향성이 신제품개발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영향에 대한 기술불

확실성의 조절역할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

시하였으며, 수집된 152개의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빈도분석 및 신뢰도 검증을 위한 요인분

석, 또한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상관관계 및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결

과, 기업가지향성 하위요인 중 진취성, 혁신성 요인은 신제품개발성과와 정적인 관계를 나타

내었으며, 위험감수성은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또한, 세 가지 하위요인과 신제

품개발성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기술불확실성의 조절역할은 유의미하지 못하다는 사실로 

확인되었다. 이는 기술확실성이 해외 시장에서 더 높은 성과를 달성하는 데 기업가지향성의 

효과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가정한 가설과는 상이한 결과이다. 따라서 기술불확실성을 고려하

지 않거나 낮은 경우 신제품개발과정에서의 기업가지향성은 수출중소기업 신제품개발성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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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기술불확실성이 증대될수록 억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핵심어: 기업가지향성, 진취성, 혁신성, 위험감수성, 기술불확실성, 신제품개발성과 

 

1. 서론 

기존 문헌에서는 시장지향성을 통해 기업은 고객 및 경쟁업체에 대한 해외시장 지식을 

습득하고 축적된 지식을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1][2]. 그러나, 신제품개발 또는 해외시장 개척과 같은 기업가지향성의 

성과 효과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상대적으로 드물다. 일반적으로 시장지향성은 기업들이 

시장 지식을 획득하고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는 고객의 표현된 요구를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지만 그들의 잠재된 욕구는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시장지향성은 단기적인 

성과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으며, 경쟁사의 모방에 다소 취약하여 지속가능한 경쟁우위를 

달성하기 어렵다[2]. 예를 들어 일부 산업에서 시장지향성이 혁신기업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또한 고객의 지각에 관한 시장분석 업무를 제한할 수 있다. 반면에 

기업가지향성은 기업들이 과감히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을 취함으로써 고유한 기회를 

포착하여 고객의 기대를 초월하는 혁신적인 제품을 만드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3][4].   

해외시장의 경우, 기업가지향성으로 수행된 혁신적인 신제품은 해외 고객을 위한 

특별한 가치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수출중소기업이 현지 경쟁사와 

효과적으로 경쟁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가치를 지닌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수출품의 한계를 극복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제품개발 역량을 활용하기보다는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기업가지향성을 통해 신제품을 론칭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4][5]. 이전 연구에서는 기업가지향성의 하위차원이 

조직성과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 단일차원으로 

측정하였다[2][6]. 관련분야의 연구 자체는 많은 편이나 기업가지향성 하위차원을 감안한 

연구는 부족하고 특히 수출규모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표본으로 한 

실증연구가 거의 없다. 본 연구는 기업가지향성 하위차원에 따른 신제품개발성과 수준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7][8]. 

한편 이노비즈니스 산업은 기술불확실성이 크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수출중심 

중소기업과 관련된 연구에서 기술불확실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한데, 기존에는 이를 

단순히 설명변수로 고려하는 경우가 많았다[3][7]. 본 연구는 기업가정신과 

신제품개발성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기술불확실성의 조절효과를 다룬 선행연구가 

부족하므로 이를 탐색적인 수준에서 추가 분석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기업가지향성 

기업조직의 설립과정에서 창업자의 기업가정신이 중요하지만, 조직차원의 기업가적 

경영방식은 설립 후에도 기업의 성장,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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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차원의 기업가적 경영스타일은 기업가적 지향 개념으로 연구되어 왔다[9][10]. 

기업가지향성(entrepreneurial orientation)은 밀러(1983)에 의해 처음 제시되어 다양한 

학문영역에서 추가 연구를 통해 보편화되었다. 기업가지향성은 수출기업이 위험을 

감수하고 다른 경쟁자와 차별화될 수 있는 혁신적인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전략지향성으로 볼 수 있으며[4][10], 기술을 중심으로 기업의 경영방식, 관행, 경험, 

의사결정방식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0][11]. 즉, 경쟁기업보다 빠르게 

국제화를 추진하는 대부분의 수출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조직의 기업가지향적인 

성향으로 볼 수 있다[2][12]. 

본 연구에서 기업가지향성은 보편화된 정의에 따라 진취성(proactiveness), 

혁신성(innovativeness), 위험감수성(risk-taking) 등과 같은 세 가지 하위차원으로 

정의하였다[9][10]. 첫째, 진취성은 기업가이 낙관적인 사고방식으로 미래지향적이고 

목표지향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을 반영하며, 시장 기회를 발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검색하고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둘째, 혁신성은 기업가의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출시하고 새로운 프로세스를 개발하기 위해 문제 해결, 

새로운 아이디어, 변화를 채택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셋째, 위험 감수성은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서 중요한 내부 자원을 투자하여 기회를 포착하려는 기업가의 의지이다.  

정리하면, 기업가지향성은 사업리스크를 사전에 감수함으로써 새로운 사업기회를 

발굴하고 해외시장에서 새로운 혁신제품을 창출할 수 있는 경쟁우위의 원천이 될 수 

있다[13]. 또한 기업가지향성은 모방하기 어렵고 다른 조직에 의해 대체될 수 없는 

조직적 능력이며, 지속가능한 경쟁우위를 제공한다[7][10]. 

 

2.2 신제품개발성과 

신제품은 기존의 제품이나 기존의 개선점을 시장에 적용하여 새로운 수요를 

충족시키는 활동이며[14], 신제품개발(NPD)은 고객과 기업의 관점에서 참신함을 추구하는 

혁신적인 활동이다[3]. 기업 입장에서는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신제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혁신은 필수적인 요소이며, 기술 혁신을 위해서는 기업 내 외부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의 원천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11][15]. 혁신의 중요성은 수출중소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기업의 신제품개발과정을 조사하기 위해 선행연구들은 신제품개발의 다양한 

핵심요소들을 분류하였지만, 여전히 탐색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7][14]. 예를 들어 Li, 

Chu, Lin[4]는 신제품개발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부요인과 환경요인으로 분류했고, 

Lee, Cho[7]은 전략지향요인, 기술환경요인, 개발과정요인 및 조직요인으로 분류했다. 

기업가지향성은 시장지향성과 함께 핵심 전략지향성 중 하나이며, 기업이 조정할 수 

있는 전략적 요소로 분류된다[14][15].  

선행연구들은 주로 수출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장지향성이 

국제화를 촉진하는 연구 등에 국한되었다[1][8][12]. 반면에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높이기 

위해서는 신제품개발역량과 창업자와 조직구성원의 기업가지향성이 중요하지만, 

선행연구들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국제화 추구는 중소기업이 독자적이고 

우수한 기술혁신으로 경쟁해야 하며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기업 안팎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신제품개발 활동이 필요하다[7][9][16]. 이러한 맥락에서 

기업가지향성은 새로운 수출기업을 설립하고 경영하는 핵심요소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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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연구들은 신제품개발역량인 기업가지향성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출중소기업의 신제품개발성과와 국제화를 위한 

기업조직의 기업가지향성을 하위차원별로 초점을 맞춰 조사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화되었고, 중소기업은 기업가지향성을 통해 시장의 정보를 획득하고 지식으로 

발전시켜 새로운 시장의 수요를 예측하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통해 신제품을 

경쟁기업보다 먼저 출시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게 되므로, 신제품개발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여 가설을 설정하였다[7][15]. 또한 본 논문에서는 

선행연구에서는 신제품개발성과에 반영치 않은 비재무적성과에 국한하여 탐색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 방법 

3.1 연구가설 및 모형 

3.1.1 진취성 

기업가지향성이 높은 기업은 탐색적 학습을 통해 기존고객, 경쟁사, 외부환경 요인 

등에 관한 창의적 해결책을 모색함으로써 내부자원을 결합한 혁신적인 제품을 과감하게 

도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 태생적 글로벌(born global) 기업은 진취성(proactiveness)을 

통해 시장 정보와 지식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새로운 시장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함으로써 잠재적 고객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4][8][17]. 이러한 적극적인 탐색 행동은 

낯선 해외시장에서 중요하며, 경쟁우위의 원천을 위한 핵심요소가 될 수 있다[9][14]. 

또한 경영자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행동은 해외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의욕이 강하여 

해외틈새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충분한 시장정보를 수집하려는 경향을 보인다[2].  

 

가설 1: 수출중소기업의 진취성은 해외 신제품개발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3.1.2 혁신성 

혁신성(innovativeness)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새로운 프로세스나 신제품 또는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으로, 차별화 우위를 구축하여 경쟁에 적극적으로 맞서는 

태도를 말한다[9]. Jie[18]는 혁신을 창의성, 기술 리더십, 조직 내 새로운 프로세스 개발을 

장려하려는 기업의 의지로 정의했다. 이러한 기업의 경향은 기술혁신, 경영관행 및 

제품설계와 같은 영역에서 효과적인 변화를 채택함으로써 조직의 성공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혁신성은 제품 이질성(heterogeneity)의 한계를 극복하고 해외 현지기업과 

효과적으로 경쟁하기 위해서는 경쟁사가 제공할 수 없는 차별화 가치를 지닌 제품출시가 

필요하다[7].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혁신성은 경험이 부족하지만 전략적 유연성을 

보유한 한국 수출중소기업이 경쟁우위를 창출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가설 2: 수출중소기업의 혁신성은 해외 신제품개발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3.1.3 위험감수성 

위험감수성(risk-taking)은 종종 대기업의 다른 일반 경영자와 기업가들을 차별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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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으로 설명된다[2]. 경영자는 기존 자원을 고려하여 전략을 추구하는 반면, 기업가는 

부족한 내부 자원에 제한 받지 않고 대담한 행동을 함으로써 기회를 모색한다[6][7]. 

위험감수는 사업 리스크를 수용하려는 의지와 성과가 매우 불확실하거나 프로젝트가 

신뢰성 있게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중요한 자원을 투자하려는 의지를 

의미한다[13][14]. 수출중소기업은 자원과 경험이 부족한 해외 시장에서 불리한 경쟁을 

해야 하므로 다른 기업들의 경쟁 방식과는 다르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8][9]. 

수출중소기업은 해외 현지 경쟁사와의 차별화를 위해 추가적인 위험과 도전을 

감수함으로써 고객의 잠재적인 요구를 충족시키는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여 

해외시장에서의 신제품개발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 

 

가설 3: 수출중소기업의 위험감수성은 해외 신제품개발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3.1.4 기술불확실성 

비즈니스 국제환경이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과거에 축적한 지식이나 자원이 

지속가능한 경쟁우위를 담보하지 못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새로운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8]. 따라서 본 연구는 기업가지향성이 신제품개발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조건에서 증가 또는 감소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주요 해외시장환경과 

관련된 조절변수로써 기술불확실성(technology uncertainty)을 고려하였다.  

비즈니스 환경에서 기술불확실성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불확실성 자체가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다만 최근 4차 산업혁명과 같이 기술 환경과 비즈니스 상황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불확실성이 한층 더 증가되는 현상이 발생했고 이와 관련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Oh, Rhee[19]은 비즈니스 환경에서 발생하는 기술불확실성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기술(unknown technology)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기술불확실성은 기술의 잦은 변화로 

인해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을 말하며, 시장 변동성이 매우 크다[7][19]. 해외시장의 기술 

변동성이 낮은 경우 기업가지향성이 수준이 높다고 하더라도 신제품개발성과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 즉, 기술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혁신적인 

제품을 도입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안정된 시장에서 덜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반대로 

기술불확실성이 높을 경우에는 기업가지향성이 높은 기업은 많은 위험을 감수하고 사전 

예방적인 접근 방식을 취함에 따라 새로운 시장기회를 찾을 가능성이 더 높은 반면,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그러한 기술적 변화에 대응해서 지속적인 경쟁우위와 성과를 누릴 

수 없으므로 이는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인이라 볼 수 있다[7][18]. 

 

가설 4.1: 수출중소기업의 기술불확실성은 진취성과 신제품개발성과에 긍정적인 

조절역할을 할 수 있다. 

가설 4.2: 수출중소기업의 기술불확실성은 혁신성과 신제품개발성과에 긍정적인 

조절역할을 할 수 있다. 

가설 4.3: 수출중소기업의 기술불확실성은 위험감수성과 신제품개발성과에 긍정적인 

조절역할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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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Fig. 1] Research Model 

 

3.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기술제품으로 해외에 진출한 국내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로 데이터를 수집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샘플링 프레임은 Inno-biz 인증을 받은 

15,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무작위 샘플로 구성하였다. 이노비즈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인증하고 주관하는 기업집단으로 수출과 내수를 병행하는 중소기업을 의미한다. 

이노비즈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설립 후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술 경쟁력과 관련된 산업에서 성장가능성을 보유해야 한다. 이노비즈 기업들은 

제조업에 종사하며 기술혁신에 강점이 있어 연구에 매우 적합한 표본이 되고 있다. 표본 

기업은 수출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중소기업들을 어떻게 해외시장에서 신제품성과를 높일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이노비즈 인증을 받은 기업 명단을 확보하고 총 830개 이노비즈 기업에 무작위로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830부의 설문지 중 총 370부의 유용한 설문지가 접수되어 44.6%의 

응답률을 보였다. 응답자 직급은 연구개발 관련 차장급(팀장) 이상으로 국한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수출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기업을 제외하고 분석에 사용된 것은 

152부를 활용하였다. [표 1]은 표본 기술량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표 1] 표본 기술량 

[Table 1] Sample Descriptions 

수출비율 N(%) 수출매출(년) N(%) 

25%이하 105(69.1) 2.5억 원이하 35(23.0) 

26~50% 28(18.0) 2.6~5억 원 34(22.4) 

51~75% 13(8.6) 5.1~10억 원 20(13.2) 

100% 6(4.3) 10억 원초과 54(41.4) 

수출이력(년) N(%) 제품유형 N(%) 

5년이하 53(34.9) 소비재 80(52.6) 

6~10년 56(36.8) 산업재 72(47.4) 

11~15년 25(16.4) 응답자직책 응담자근속연수 

16년이상 18(11.9) 차장급(팀장) 8년이상 

 

 



The Moderating Effect of Technology Uncertain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nd New Product 
Development Performance among SMEs 

 

 

 

Copyright ⓒ 2023 KCTRS  105 

3.3 측정과 신뢰성 

본 연구는 가설검정을 위한 변수를 측정하기 위해 기존 연구에서 이미 신뢰성과 

타당성이 입증된 측정항목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일부 품목은 수출중소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수정하였으며, 대부분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없음, 5=매우)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측정 항목의 세부사항은 [표 2]에 요약되어 있다. 본 연구의 가설을 검정하기 

전에 측정변수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신뢰도 분석결과, 

Cronbach의 α 값은 모두 0.8 이상이었으며, 요인적재값도 거의 모든 항목에서 0.7 

이상으로 측정되어 신뢰도와 내적일관성에 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 설문문항 및 신뢰도 

[Table 2] Questionnaire and reliability  

설문문항 Factor loading Cronbach α 선행연구 

진취성  

.848 

[6][7][9][18] 

경쟁사보다 적극적으로 행동 .816 

경쟁사에 대해 공격적인 입장 .771 

경쟁사보다 먼저 신제품이나 기술을 도입 .792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743 

혁신성  

.812 

연구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 목표 .714 

지난 3년 동안 많은 신제품 라인을 발표 .734 

신제품/기술 개발에 역량을 집중 .825 

자사 기술은 경쟁사가 모방 불가 .734 

위험감수성  

.836 
잠재적 수익률이 높은 고위험 프로젝트를 선호 .751 

현재의 이익보다는 높은 성장을 추구 .789 

생존보다는 빠른 성장을 추구 .826 

기술불확실성  

.855 [7][18][19] 

우리 산업 내에서 기술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 .744 

우리 산업에서 주요한 기술적 발전이 있음 .778 

기술 혁신은 우리 산업의 주요 기회를 증가 .732 

기술에 대한 고객의 요구/취향이 빠르게 변화 .781 

신제품개발성과  

8.14 [7][[15] 

제품 기술 경쟁력 향상 .823 

제품 품질 우수성 향상 .836 

소비자 반응 개선 .738 

생산 공정 간소화 개선 .765 

 

3.4 상관관계분석 

본 연구에 사용된 기업규모, R&D강도, 수출비율, 매출액 등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통제변수들, 기업가지향성 관련 변수들, 그리고 기술불확실성, 신제품개발성과 등의 평균 

및 표준편차 등 변수들 간의 전체적인 상관관계는 [표 3]으로 정리하였다. [표 3]에 

따르면, 대부분의 주요 변수들은 상관관계가 0.5 이하이며, VIF(분산팽창계수)를 확인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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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10 미만으로 나타나서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표 3]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결과 

[Table 3] Results of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Variables 

변수 평균 
표준 

편차 
1 2 3 4 5 6 7 8 

기업규모 33.78 31.95         

R&D강도 9.12 9.06 0.104        

수출비율 23.02 21.21 0.123 0.119       

매출액 2.40 1.32 0.262** -0.112* 0.192*      

진취성 3.28 0.71 0.231** 0.103 -0.112 0.133**     

위험감수성 2.91 0.74 0.158** 0.112* -0.131 -0.103 0.382**    

혁신성 3.28 0.63 0.116 0.124* 0.017 0.097 0.465** 0.412**   

기술불확실성 3.54 0.65 0.167** 0.113* -0.051 0.034 0.476** 0.326** 0.446**  

신제품성과 3.39 0.51 0.132* 0.102 0.128 0.232** 0.367** 0.372** 0.465** 0.421** 

*p < .01, **p < .05 

4. 분석결과 

가설검증을 위해 계층적 회귀분석법(hierarchical regression technique)을 실시하였고 

3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첫 단계에서는 우선 신제품개발성과의 각 종속변수에 

대하여 4개의 통제변수들을 회귀시켰다. 둘째 단계에서는 3개의 기업가지향성 변수와 

1개의 기술불확실성 변수를 통제변수에 덧붙여 추가로 회귀시켰다. 셋째 단계에서는 

성과변수에 대한 기술불확실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3개의 기업가지향성 

변수와 1개의 기술불확실성 변수를 곱하여 만들어진 3개의 상호작용항을 회귀방정식에 

추가하였다.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통제변수들의 추정치를 살펴본 Model 1에서 

신제품개발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들은 발견되지 않았다. Model 2의 진취성은 

긍정(+)적이고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β=0.168, p<0.01) 가설 1은 지지되었다. 그러나 

위험감수성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β=-0.077, p<0.05) 가설 2는 

기각되었다. 또한, 혁신성은 긍정(+)적이고 유의미한 것을 보여(β = 0.223, p<0.01) 가설 3은 

지지되었다.  

그리고 기술불확실성의 조절효과 검증을 위한 Model 3의 분석결과에서 기술불확실성은 

이들 관계에 있어서 상호작용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술불확실성이 증대되면 

수출중소기업들은 신상품개발 실패 위험을 줄이기 위해 기업가지향성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혁신적인 기술 참여가 필요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혁신성과 

신제품개발성과(β=-0.230, p<0.05) 사이의 관계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취성과 

위험감수성의 관계에 대한 기술불확실성의 상호작용항은 신제품개발성과의 설명에 

통계적으로 유의수준 임계치를 벗어나서 유의미하지 않았다(β=0.061, n.s; β=0.072, n.s). 

따라서 가설 4.1-4.3은 모두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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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신제품개발성과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N=152) 

[Table 4]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for New Product Performance (N=152) 

 신제품개발성과 

Model 1 Model 2 Model 3 

통제변수    

기업규모 0.002 0.002 0.002 

R&D정도 -0.006 -0.009  -0.009  

수출비율 0.003 0.004* 0.004* 

매출액 0.041 0.043 0.055 

기업가지향성 변수    

진취성  0.168** 0.186** 

위험감수성  -0.077* -0.078* 

혁신성  0.223** 0.221** 

기술불확실성(TU)변수  0.279*** 0.259*** 

조절효과    

진취성*TU   0.061 

위험감수성*TU   0.072 

혁신성*TU   -0.230* 

R2 0.070 0.436 0.449 

Adjusted R2 0.047 0.406 0.408 

F value 2.910* 14.623*** 11.221*** 

        *p < 0.05, **p <0.01, ***p < .001 

5. 결론 

본 연구는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가지향성이 신제품개발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구조관계에 대한 기술불확실성의 조절효과를 조사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기업가지향성을 단일 차원으로 측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3차원의 각기 

다른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총합 모형에서 탈피하여 각 하위 차원을 독립된 요인으로 

측정하는 차별화된 접근 방식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대규모 다국적기업에 비해 

무형의 역량과 유형자산의 부족으로 인해 소규모의 불리함(liabilities of smallness)과 

외국기업의 불리함(liabilities of foreignness)을 모두 겪는 수출중소기업[11]에게 

기업가지향성의 어떤 하위 요인이 더 중요한지를 분석할 목적을 두었다.   

연구결과, 수출중소기업의 신제품개발성과에 진취성과 혁신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위험감수성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출중소기업이 이미 높은 위험을 부담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위험감수가 기업의 

성과에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한편, 첨단기술을 추구하는 탐색적 

학습과 기술 리더십은 해외 시장을 분석하여 새로운 기회를 탐색, 활용할 때 시장의 

요구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능력은 경영자의 진취성과 혁신성을 나타내는 

동태적 역량(dynamic competence)이 큰 중요성을 가진다. 동태적 역량이 높다면, 

경쟁사보다 빠르게 신규 시장에 진입하고 경쟁적 우위를 가질 수 있고, 역량의 한계를 

극복하고 외국기업과 효과적으로 경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원은 부족하지만 전략적 유연성이 높은 수출중소기업이 경쟁우위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진취성과 혁신성이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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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세 가지 독립 요인과 신제품개발성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기술불확실성의 

조절 역할을 확인한 결과, 조절효과는 유의미하지 못하다는 사실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기술불확실성이 증대하면 기업가지향성이 활성화되거나 감소될 수 있다는 

상이한 연구들이 존재하므로[7][19], 기술불확실성을 고려하지 않거나 낮은 경우 

신제품개발과정에서의 기업가지향성은 신제품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기술불확실성이 증대될수록 억제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해외시장의 높은 수준의 

기술 변동성은 더 많은 복잡성을 부가함으로써 경영자의 제한된 역량을 고갈시킬 수 

있으며, 이는 신제품개발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Jie[18]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종속변수의 

주관적 측정치인 신제품개발성과를 사용하기 때문에 향후연구에서는 2차 데이터를 

사용한 성과의 객관적 측정치를 통합하고 그 결과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둘째, 표본은 

수출중소기업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과 함께 기업가지향성의 

하위 차원이 신제품개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또한, 

이노비즈 기업의 혁신성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향후 

연구에서는 분석을 조금 더 세분화 및 구체화하여 수출중소기업이 직접 진출한 국가를 

구분하거나, 몇 개의 해외시장에 진입해 있는지를 추가하여 진출한 시장이 신흥국인지 

선진국인지 등을 함께 조사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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